
기존 비닐하우스

온실 모듈

매스 모듈

온실 모듈의 다변화

온실 모듈

화훼 농가

대온실

기존에 이 지역의 맥락은 하천 굴곡과 도로의 선형을 따라 주로 형성되었다. 대로에 면한 부분은 도로에 수직적으로 
비닐하우스가 배치되었고, 반대편 강변 부분은 하천 굴곡과 평행하게 건물들이 배치되었다.따라서 우리가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계획할 때에도 기존의 맥락을 유지하고자 같은 원리를 적용시켰다. 

성격이 다른 두 구역은 하천으로 단절되어 그 차이가 더욱 심해진다. 하지만 단절의 역할을 하던 하천을 오히려 연결
로써 활용했다. 하천을 따라 화훼의 기억이 이어지며 양쪽 구역을 오가면 곳곳에 화훼가 연결되어 하나의 '꽃길'을 형
성한다. 또한 서오릉에서 흘러온 물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신도시로 흘러가며 그 사이에서 화훼마을과 하천은 중요한 
연결 다리로 간접적인 흐름을 불어 넣어 준다.

기존에 존재하던 화훼농가들은 비닐하우스로 조성되어 있었고, 비닐하우스 내부에 또다른 매스가 추가되어 생활공간 
등 다양한 공간을 구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는 법적문제, 안전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고, 따라서 우리는 비
닐하우스와 내부 매스를 분리시켜 모듈화 시켰다.

온실과 공간의 조합

마루의 역할

마루의 재구성

비닐하우스의 재구성

기존 비닐하우스의 장방형의 형태를 보전하기 위해 온실 모듈의 길이를 늘리며 변형한 뒤 배치해보았다. 이렇듯 새로 
변화된 모듈을 통해 기존 비닐하우스가 담당했던 화훼 농가의 형태를 만들었고, 더 나아가 이를 윗방향과 옆으로 확
대시켜 대온실을 구성하여 식물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했다.

앞서 소개된 온실모듈과, 기존 비닐하우스 내부 매스에서 추출된 매스모듈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구성했다. 결
합하는 방식에 따라 내부에 마당공간이 조성되기도 하고, 마당이 모여 통로공간이 조성되기도 하며 중정이 조성되기
도 한다. 이렇게 공간들을 구성하여 다양한 소비 및 체험공간을 조성했다.

건축적으로 보았을 때 마루는 방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연결, 그리고 앞과 뒤, 혹
은 다른 방향에 존재하는 자연을 연결 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는 마루가 부여해주는 ‘연결성’에 집중하여 재
해석 하기로 했다.

경제성과 거주성을 위하여 메스를 현대적으로 구성하였고 이 매스들에 마루를 통해 ‘연결성＇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연결성은 다른 매스와의 연결 뿐만 아니라 외부 마당과의 연결까지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마루가 연결되어 있는 
‘ㄱ＇형태의 기본 단위로 4가지 타입의 주택을 구성해 보았다.

기본 ‘ㄱ’ 단위의 구성

현대 한옥마을은 전부 담장으로 둘러 쌓여 있고 이 담장들 사이에 사람들이 다니는 형식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길을 
걷다 보면 오히려 일반 주택지보다 더 삭막하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는 앞마당과 뒷마당의 개념을 가져와 앞마당은 
마을 사람들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공 마당을 형성하여 길을 따라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 될 수 있게 하였고 뒷마
당은 개인적인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게 담으로 둘러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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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화훼 농가

대온실  (장방형)

화훼 체험 부스

대온실 (단방형)

화훼 테라피

하천 높이 보행로

지면 높이 보행로

서측 지하주차장 

생활 편의시설

주거 지역

화훼 공원

생활 편의시설

공동 온실 

용두재 (주민센터)

정원 및 연결부

민박 단지

동측 지하주차장

M A S T E R  P L A N

S I T E  A N A LY S I S

H I S T O RY  &  C O N C E P T

Z O N I N G  S T R AT E GY

S T R AT E GY  &  D E TA I L

I S O M E T R I C  

U N I T  P L A N

1457
서오릉 

조성 시작

1971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지정시작

1970년대
농경지 및 

화훼유통단지 
형성

2009
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보호구역 강화

2020
창릉신도시
계획안 발표

 서오릉을 위한 각종 보호규제와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해 대상지는 대규모 개발이 불가하였으나, 서울과의 접근성
은 좋았기에 각종 상품작물 및 화훼유통단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이 지역의 개
발제한구역 규제 해제 및 신도시 개발이 검토 및 진행되고 있다. 갑작스러운 대상지의 변화가 예고된 현 상황에서 기
존 화훼유통단지 입주민들 및 지역 원주민들은 갈곳을 잃게 되었고, 우리는 이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대상지는 서오릉이 끝나는 동시에 새로 개발될 창릉신도시가 시작하는 지점에 위치한다, 따라서 이곳은 문화유산의 
고즈넉하고 소담스러운 분위기와 신도시의 활기차고 새로운 분위기가 맞닿는 “절점”이다. 대상지에는 서오릉 뒤편 
에서 시작되어 도시를 관통하는 창릉천으로 모이는 자연의 흐름이 있으며, 서울과 고양, 파주 등 교외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를 끼고 있다.

서오릉과 창릉신도시의 절점에 위치한 대상지는 서오릉의 여유로움과 신도시의 생동감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다. 
대상지의 건물들은 이러한 흐름에 적응하여 신도시 쪽에서는 밀도있게, 서오릉 쪽에서는 비교적 넓은 간격을 두고 분포된다. 

하천의 변곡점은 길고 좁은 대지에서 중요한 ‘절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 절점을 대지 외부와의 연결을 시키고 이를 연결했다.

그리고 이 연결 속에 하천의 변곡의 곡선을 연결시켜 길의 곡선을 추출해냈다.

화훼와 마당 공간이 있는 플라워 카페와 체험공간서오릉 화훼단지에서 취급하는 식물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대온실

최지영 정환석 이하늘

꽃과 식물을 이용한 플라워 테라피를 즐길 수 있는 소온실

한옥과 화훼, 온실이 조화를 이루는 마을의 모습

각 가구별로 화훼 육성이 가능한 온실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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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큰 온실
9. 작은 온실
10. 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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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작은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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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 Plan 1F Plan

S C A L E  1 : 1 5 0 0

S C A L E  1 : 1 5 0

1. 마루
2. 주방
3. 거실
4. 서재
5. 마루
6. 아이방
7. 아이방

1. 마루
2. 주방
3. 전실
4. 거실
5. 침실
6. 손님방

A - 0 0 9

화훼의 '기억'
꽃과 식물들이 모여 지역의 정체성을 피워내는 마을

N

방 사이의 연결 외부와의 연결 자연의 연결 연결성을 갖는 마루
Type


